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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은 우리의 역사적인 정상회의 이후 
1년간 3국 협력에서 이루어진 대단한 진전들을 기념한다. 한미일 정상
회의의 정신은 우리를 계속 고취시키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가 수립한 
원칙은 우리의 전례없는 협력의 로드맵이 되고 있다.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진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및 
위협에 있어 우리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지켜나간다. 우리는 3국 간에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 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 나가며,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공조를 증진하고, 견고한 인적 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우선순위에 대한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통해 이러한 공동의 목
표들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3국 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최초 시행,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북한의 사이버 범죄 및 여타 불법적 수단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원 마련 시도 대응에 초점을 둔 3국 실무
그룹이 이루어낸 진전을 비롯한 3국 협력의 성과를 축하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나가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의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 끝. 


